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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궁 최미선 金 명중수영 임태정 한국新

광주전남선수

단의 제 97회 전

국체육대회 메달

레이스가 본격화

됐다 올림픽 단

체전 8연패를 일

궈낸 양궁 최미선

(20광주여대 2년) 한국 육상의간판 김

국영(25광주시청) 김덕현(31광주시청)

이 이름값을 해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

고 임태정(21전남수영연맹)은 자신이 세

웠던한국신기록을갈아치우며시상대맨

위에올랐다

효자종목 양궁 광주 선전 이끌어

광주 선수단은 남여 대학부일반부에서

수준 높은 기량을 펼쳐보이며 금빛 과녁

을명중시켰다

우선 남자 대학부에서는 김중보(20호

남대 2년)가 9일 남자 대학부 30m 부문에

서금메달을목에걸었다 세계랭킹 1위

인 최미선은 전날 열린 여자 대학부 70m

경기에서 329점을 쏴 금메달을 땄고 60m

에서도은메달(341점)을 수확했다

광주시청양궁팀은여자일반부에서최

민선(27광주시청)이 70m에서 344점으로

금메달을땄고김소연(26광주시청)은 70

m 은메달을 땄다 박채순 광주시청 양궁

감독은 최민선의 기량이 눈에 띌 정도로

향상 올해국가대표유니폼을입게될가

능성도높다고기대감을드러냈다 한국

양궁의 간판스타 기보배(28광주시청)는

60m 은메달(349점)을 수확했고 이특영

(27광주시청)도 여자일반부 30m에서 은

메달을목에걸었다

국가대표 이은경(19순천시청)은 전남

선수단으로 여자 일반부 50m에 나서 348

점의 대회신기록을 쏴 금메달을 목에 걸

었고 70m에서는동메달을추가했다

깜짝 한국신기록에 7회 연속 우승

전남 선수단은 임태정(21담양군청)의

한국신기록 달성과 백승호(27코오롱)의

전국체전 7회 우승 등에 힘입어 기분좋은

상승세를이어가고있다

임태정은 8일남자배영 200m결승에서

1분58초 49의 한국신기록으로 우승 금메

달을차지했다임태정은지난인천아시안

게임때이종목에서1분 58초 82의기록으

로한국신기록을작성한바있다

백승호는전국체전 7회연속우승이라

는금자탑을일궈냈다 그는 9일 열린 육

상 5000m 결승에서 14분 12초 35의 기록

으로 금메달을 따 지난 2010년 제 91회

대회에서 5000m 첫 금메달을딴이래올

해까지단한차례도금메달을내주지않

았다

이외김보경(여24전남체육회)도이날

열린 핀수영 여자 일반부 표면200m 결승

에서 종전 자신의 한국기록(1분30초25)을

갈아치우고새한국신기록(1분 29초 93)을

썼다

한편 광주선수단은이날오후 6시 30분

현재 금 23개 은 31개 동 31개 등 85개의

메달을땄고전남선수단은금 16개 은 19

개 동메달 34개를수확했다

아산김지을기자 dok2000@

9일충남아산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열린제97회전국체육대회남자멀리뛰기에출전한김덕현(광주시청)의도약과착지동작을 8장의사진으로묶어

봤다김덕현은이날8의기록으로금메달을목에걸었다 아산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국체전 3일째

전남수영연맹광주여대

전남육상백승호50007연패

순천이은경양궁50대회新

광주가산악종목종합 1위에올랐다

광주선수단의 김한울(조선대 3년)은 9

일충남당진인공암벽경기장에서열린

스포츠클라이밍 난이도 부문 결승에서

1위에올라금메달을목에걸었다 또김

현재(광주 스포츠클라이밍팀)는 스포츠

클라이밍 속도 부문에 출전 값진 동메

달을확보했다

광주선수단은 두 선수의 선전에 힘입

어종목총득점 436점을올리며전국 17

개시도중 1위에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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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육상팀이 제 97회전국체육

대회를 계기로 전국 최강 전력임을 재

확인했다 육상경기가시작된첫날에만

3개의 금메달과 은동메달 등 5개의 메

달을몰아따며순조로운메달레이스에

돌입했다

금빛 레이스의 스타트는 김국영이 끊

었다 그는 9일 남자 일반부 100m 결승

에서 10초 47의 기록으로 맨 먼저 결승

선을 통과했다 쌀쌀한 날씨 탓에 자신

이보유한한국기록(10초16)에는 못미

쳤지만국내에 적수가없음을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지난해에이어 100m

200m 400m 계주에출전할예정이다

김덕현도 한국육상도약의 1인자라

는 명성에 걸맞게 이날 열린 멀리뛰기

결승에서 8m를 뛰어 금메달을 목에 걸

었다 그는한국육상사상멀리뛰기세

단뛰기종목에서동시에올림픽본선무

대에오른유일한선수로 전국체전에서

도지난 2006년이후무려 9차례나금메

달을따냈다

한정미도여자일반부 400m에서 55초

81에 1위로골인 시청육상팀의금메달

레이스에힘을보탰다 한국여자 100m

허들의 간판 정혜림은 주종목이 아닌

100m에서 11초 85로 은메달을 목에 걸

었고 이준도 남자 일반부 400m에서 47

초 84의기록으로동메달을수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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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육상팀 메달 잔치

육상간판의도약

진종오웃고박상영울고리우스타 희비

리우올림픽 출신 태극전사들의 희비

가 엇갈렸다 세계 최정상 선수와 기량

을 겨룬 국가대표로서 국내 최강자임을

확인하는가하면올림픽이후쏟아진관

심으로 인한 부담감과 부상 피로감 등

이맞물리면서기대에못미친성적으로

아쉬워하는선수들도눈에띄었다

사격 황제 진종오(부산KT)는 10m

공기권총 6연패와 대회 3관왕을 달성하

며 적수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9일

사격남자10m공기권총결선에서2033

점을기록해금메달을목에걸었다전날

50m권총에이어이날 10m 공기권총개

인단체전까지대회3관왕에올랐다

유도의 김성연(광주도시철도공사)도

7일 70이하급결승에서 금빛메치기

로 우승 올림픽에서의아쉬움을 털어냈

다 이외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정

보경(안산시청) 세계랭킹 2위 김잔디

(양주시청) 안창림(수원시청)도각각각

체급별정상에올랐다

수영에서는 리우올림픽 대표 백수연

(광주시체육회)이 평영 100m에서 시상

대 맨 위에 오르며 국내 최강자 자리를

지켰다 윤준식(삼성)도 광주선수단에서

남자일반부61급금메달을따냈다

반면  할수있다신드롬을일으킨펜

싱의박상영(한국체대)은지난 8일펜싱

남자일반부에페부문개인전예선에서

탈락 고배를마셨다

생애 첫 올림픽에서 태권 여제로 우

뚝선 김소희(한국가스공사)도 전남 대

표로 나섰지만 메달을 따지 못했다 원

영준(전남수영연맹)은 10일 배영 100m

등에서한국신기록경신에도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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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스포츠클라이밍정상산악종합 1위


